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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etary lifestyle of local Chinese consumers and to classify dietar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ir dietary lifestyle factors and dietary behaviors. This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or 1 month from 1

January 2017 targeting 300 adult males and females living in China using the online survey company surveymonkey. Four

factors relating to dietary lifestyle were identified, gourmet factor, healthy factor, convenience factor and economic factor,

and these were grouped into 4 clusters according to their dietary lifestyle factor scores. Group 1, the gourmet economy

group, showed a high percentage of living alone and a high frequency of eating out, but a relatively low percentage of three

regular meals per day. Their dietary lifestyle was sensitive to gourmet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but less sensitive to

health and convenience factors. Group 2, the wide interest group, contained a high percentage of individuals in their 30s,

as well as more highly educated individuals and a higher income than other groups. Because their dietary lifestyle scores

tended to be higher than those of other groups, they sought a variety of new foods and gourmet meals for enjoyment of

dining and life, as well as well-being food materials and foods related to health. Group 3, the health economic group,

constituted a family-type consumer group with lower income level than the other groups. Members of this group were

seeking health food and natural food in their dietary lifestyle and tended to pursue a high economic profit ratio when

purchasing food. Finally, group 4 showed a relatively higher percentage of women over 30 and individuals with a college

level or higher education than the other groups. This group was more interested in health and taste than price and

convenience, and showed the highest LOHAS orientation among middle aged Chinese women. Moreover, members of this

group directly utilized their knowledge regarding nutrition in re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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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중국은 13억 인구의 세계 제 4위의 면적을 갖고 있는 광

대한 시장이며, 중국내의 도시화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식품

에 대한 소비는 다양해지고, 전통적인 농수산물의 소비가 강

조되고 있는 한편, 간편식과 서구식 식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형편이다(Clifford, 1992;

Veeck & Burns, 2005; Lee & Park 2012).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서구화된 식습관이 유입된 이래로 중국인들의 식

생활은 가공식품과 간편식품에 대한 소비로 전환되고 있지

만(Veek & Burns 2005), 최근에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즉

석식품 및 배달 음식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1인가구 증

가에 따른 레저식품의 인기도 증가되고 있는 형편이다(aT

2017).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 역시 증가되고 있으며(Paull 2008; Noh et al.2012),

또한 중국은 녹색성장과 웰빙 트렌드에 발맞추어 국가적으

로 녹색식품과 유기농 식품산업에 집중하고, 건강과 관련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Ju & Kim

2010). 최근에 중국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녹색

식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웰빙과 건강관련 이점이었

으며(Schulp et al. 2017), 식품의 안전과 연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과 저탄소 소비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제기되

고 있다(Zhang et al. 2017).

라이프 스타일은 인구통계학적 요소나 개인의 소비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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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표적집단의 정의가 가능하며(Plummer 1978), 세계

소비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치관과 개성화로 시장이

세분화되고 독특한 마케팅 믹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식품의

소비는 소비하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사회적 지위, 경제,

문화 및 생활양식, 의식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척도가 되어

가고 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7). 특히 식

생활 라이프 스타일은 식품 및 음식 소비 분야의 특화된 영

역에서 소비의 유형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과 인식차이, 개인의 식품 선호 및 소비 양상 등을 설명하고

향후 식품 구매를 예측하는데 척도로 활용 된다(Brunsø K

& Grunert KG 1995, Kang HY & Jo MN 2015). 또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통해 세분화된 시장에서 타켓 소

비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정된 기업의 재원을 타켓 소비

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는 마케

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 1 수출 상대국으로 자

리 매김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한국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특히 일본, 대만 등 경쟁국 식품들과 비교하여

품질, 맛, 디자인이 강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Park 2011).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 중국 수출은

2015년도 약 65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책 등으로 인하여 식품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aT 2017). 그러므로 한국식품의 대

중국 수출 등을 위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식행동과 식품소

비성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소비자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라이프

스타일과 식행동에 대한 연구는 재한중국인 유학생들의 식생

활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한 편의식품구매연구(Jang 2017),

중국인 싱글족의 식생활유형별 편의식품 소비와 삶의 질과의

관계(Kim & Joo 2016), 중국인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

른 세분시장별 한식 편의 식품 상품화 의견(Lee et al.

2016),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중국 소비자의 한식소비

행동(Kim & Kim 2010),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라

이프스타일에 따른 한식당 만족도(Kim et al. 2013), 중국인

대학생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과 건강식생활 태

도(Lee & Ahn 2015) 등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들만을 대상

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식

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현지소비자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식생

활라이프스타일 요인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을 구분하고, 중

국소비자들의 식습관과 식행동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분화된

중국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른 식생활라이프스타일과 식행동

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

은 자료 등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타켓 소비자들의 식품과 음

식에 대한 속성과 특성 요구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고 수용

성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식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는 2017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온라인 전문 설문

업체(surveymonkey)를 통해 무작위 추출법으로 20~40대 인

터넷 활용이 가능한 중국내 거주하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

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정보 활용처에 대한 내용을 조사 전에 설명하였으며, 과거에

가공식품을 먹어본 경험이 1회 이상 있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은 중국어도 작성되었고,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

하였다. 설문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문항과 선

행의 연구조사 등(Ahn & Hur 2008; Lee 2012)을 참고로

하여 식생활라이프스타일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경제가치관

련(4문항), 편의관련(4문항), 건강관련(4문항), 외식향유관련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행동 및 식습과 문항은 총 20문

항으로 규칙적인식생활(5문항), 균형잡힌식생활(7문항), 식생

활건강(8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관련 문항은 8개로 총 6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식생활 라이

프스타일에 대한 문항은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

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식행동 및 식습관은 규칙적인 식

생활, 균형 잡힌 식생활,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문항을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 점수로 구성하였

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성별, 연령, 결혼 유무, 주거형태,

직업, 가계소득 등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조사 자료의 분석(SPSS win 22.0 Inc., Chicago, Ill,

USA 통계 패키지)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의 인구학적 일반문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20

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식생활라이

프스타일의 세분화를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요인

수를 최소화하면서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들을 추

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방식으로는 직교회전(Varimax)를 이

용하여 문항들의 요인분류를 명확히 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초기 요인적재량이 0.4 미만인 문항을 제거하고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을 모두 추출하였다. 각 factor 들은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군집의 분류는 계층분석과 K-평균군집분석(k-

means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간의 차이와 유의성 분석은 ANOVA 분석을, 각 군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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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의한 차이는 Scheffe's post hoc test를 통하여 군집간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95% 신뢰 수준에

서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조사대

상자는 남성 150명(50.0%), 여성은 150명(50.0%)로 동일하

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0대와 40대 이상이 각각 100명

(33.3%)으로 동일하였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233명

(77.7%)로 미혼67명(22.3%)로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128명

(42.7%), 기술기능직 50명(16.7%), 전문직 32명(10.7%), 자

영업 24명(8.0%) 판매·서비스직 22명(7.3%), 공무원 19명

(6.3%), 학생 17명(5.7%), 주부 8명(2.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원재학 혹인 졸업자가 188명(62.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272명

(90.7%)로 조사되었다. 가계 월소득을 중국CNY에서 원화로

환산한 결과(2017.08.17기준) 100~200만원 122명(40.7%),

200∼300만원 66명(22.0%), 100만원 이하 73명(24.30%),

300~400만원 18명(6.0%), 400~500만원 11명(3.7%), 500만

원 이상 10명(2.7%)으로 조사되었다. 주거형태는 자택에서

거주하는 패널이 274명(91.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00)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150 50.0

Female 150 50.0

Age

2029 100 33.3

30-39 100 33.3

<40 100 33.3

Marital status
Yes 233 77.7

No 67 22.3

Occupation

Public official 19 6.3

Management 128 42.7

Professional 32 10.7

Sales · Service 22 7.3

Technician 50 16.7

Self-employed 24 8.0

Student 17 5.7

Housewife 8 2.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 1 .3

Middle/high school graduate 27 9.0

Attended or completed 2-year college 45 15.0

Attended or completed 4-year university 188 62.7

Attended or completed graduate school 39 13.0

Household income

<1,000 thousand won (5,868CNY) 73 24.3

1,000-2,000 thousand won (5,868-11,736CNY) 122 40.7

2,000-3,000 thousand won (11,736-17,604CNY) 66 22.0

3,0004,000 thousand won (17,604-23,472CNY) 18 6.0

4,0005,000 thousand won (23,472-29,341CNY) 11 3.7

>5,000 thousand won (29,341CNY) 10 3.3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8 2.7

2 persons 27 9.0

3 persons 193 64.3

4 persons 38 12.7

5 persons 34 11.3

Residing type

Your own home (living with parents) 274 91.3

Living with relatives or siblings 1 .3

Living with friend(s) 2 .7

Boarding (homestay) or dorm 12 4.0

Living alone 11 3.7



386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32, No. 5 (2017)

숙사 12명(4.0%), 자취 11명(3.7%) 등으로 조사되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는 3인이 193명(64.3%), 4인 38명

(12.7%), 5인 34명(11.3%), 2인 27명(9.0%), 1인 8명(2.7%)

으로 중국 정부의 과거 인구 정책에 맞게 1자녀를 둔 3인 가

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온라인 조사로 수

행된 다른 연구와 같이 온라인 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가계수입이 중상층 이상 패널

들이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Ha 2016; Jang

2017).

2.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KMO (Kaiser-Meyer-Olkin) 계수

는 0.883, Bartelett의 구형성 검정은 2270.69(p<0.000)로 그

값이 05보다 크면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

으므로(Lee & Lim 2010) 요인분석에 적합하였으며 총 설명

분산은 62.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Table 2>.

요인 1은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식생활에 돈을 아끼

지 않는다, “외식하는 것 차체가 즐거움이다”, “다양한 음식

과 음식점 경험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새롭고 신기한 음식

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등으로 eigenvalue는

6.125, 설명변량은 34.026%, Cronbach α 0.868로 나타났으

며 음식의 맛과 질을 중요시여기는 미식요인(Gourmet factor)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나는 할

인되고 있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이다”, “외식 시

건강식품, 자연식품, 무공해 식품, 싱싱한 재료를 고려하는

편이다”, “건강에 좋은 메뉴는 약간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매

할 의향이 있다” 등으로 eigenvalue는 2.192, 설명변량은

12.178%, Cronbach α 0.839로 나타났으며 건강요인(Healthy

factor)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인

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편이다”,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

는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등이며 eigenvalue는 1.586, 설

명변량은 8.813%, Cronbach α 0.503로 나타났으며 편리요

인(Convenient factor)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2개 항목으

로 구성되며 “예산 범위에 맞는 가격대의 음식점을 선택하

는 편이다”, “쿠폰이나 할인행사를 잘 이용하는 편이다”로

eigenvalue는 1.440, 설명변량은 8.001%, Cronbach α 0.561

로 나타났으며 경제요인(Economic factor)로 명명하였다. 선

행의 일본인과 중국인의 한식레스토랑 이용 조사(Kim et al.

2013)에서는 중국인 소비자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외식맛

선호형’, ‘건강추구형’, ‘미식가형’으로 구분되어, 본 연구 조

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건강과 미식 등이 중국

소비자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세분화는

소비자들의 삶의 가치와 식품의 소비 성향을 연결지어 나타

낼 수 있으며(Grunert et al. 2011), Shim(2006) 의 연구에

서도 라이프스타일은 건강 지향, 미식가지향, 편의 지향, 웰

빙 지향, 외식 지향, 절약 지향의 6개 유형으로 나타나며, 중

<Table 2> Factor analysis of dietary life-style of Chinese consumers

Factors Statement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Accumulated 

variance

(%)

Cronbach’s

α

Factor 1

(Gourmet factor)

I do not save money on food compared to other spending. .529

6.125 34.026 34.026 .868

Eating out is one of my joys. .751

Experiencing various foods and restaurants enriches life. .671

I like to try those new food that I have never tried before. .725

I eat out to change my mood. .730

When choosing food, I pay more attention to their taste and 

not their nutritive value.
.423

I tend to seek out good food even if the traffic is inconvenient. .751

I frequently change menus for diverse taste. .773

I try to visit reputable restaurant. .777

Factor 2

(Healthy

factor)

I prefer discount foods or on sale foods. .758

2.192 12.178 46.204 .839

I consider healthy, natural, organic foods, and fresh ingredients 

when eating out.
.787

I am willing to pay more for healthy menus. .674

I consider the nutrition and healthiness of foods when eating out. .676

Factor 3

(Convenient 

factor)

I often eat instant foods. .595

1.586 8.813 55.017 .503I don’t prefer foods that have a long waiting time. .674

I tend to dislike foods with MSG. .742

Factor 4

(Economic factor)

I tend to choose restaurants with a price range that fits my budget. .766
1.440 8.001 63.018 .561

I tend to use coupons or discount events. .796

KMO= .883, Bartlett=2270.69, p<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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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Ha(2016)의 연구에서도 중국인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식품탐구형,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편의추구형 등으로 분류되어 나타나고 있다.

3.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그룹 유형별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

인 평균 비교

중국인 조사대상자의 4가지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점수

를 바탕으로 K-mean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으

로 분류되었고,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바와 같다. 분

류된 군집들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 차원에 따라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군집과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의 분류 차원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각 군집들 간에 식

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차이는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p<0.001).

요인 1 음식의 맛과 질을 중요시여기는 미식요인(Gourmet

factor)은 그룹2(5.84)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룹 3(4.37)에서

가장 낮았고 각 그룹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p<

0.001). 요인 2 건강요인은 그룹 4(6.21)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룹 1(4.34)에서 가장 낮아 4 그룹간의 통계적 유의적 차이

를 보였다(p<0.001). 요인 3 편리요인은 그룹 2(5.17)에 가장

높으며 그룹 4(3.6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각 그룹간의 유

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01), 그룹 2를 제외한 3개

그룹에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모두 가장 낮은 점수

를 나타내어 중국인들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편리

요인에 대한 낮은 추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 4 경제요인

은 그룹 2(5.70)에 가장 높으며, 그룹 4(4.00)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각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그룹 1은 다른 그룹들과 비교하여 모든 식생활라이프스타

일 요인 점수가 낮게 나타나며 특히 편리요인(4.11)이 낮았

으나, 그룹의 특징은 식품의 이용에 있어 맛과 질을 중요시

여기는 미식요인(4.56)과 경제적요인(4.50)의 점수는 그룹의

요인 점수중 상대적으로 높은편이고 편리한 소비에 대한 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미식경제

군으로 명명하였다. 선행의 연구에서도 미각 추구형은 경제

성과 유의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조사된다(Choi & Ra,

2013). 그룹 2은 건강요인 5.97점과 미식요인 5.84점, 경제요

인 5.70점 편리소비요인 5.17점등 모든 라이프스타일 4요인

에 대하여 다른 세 그룹에 비하여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점

수를 나타내어 두루관심지향성 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그

룹 2는 두루관심군으로 명명하였다. 그룹 3은 건강요인 5.88

점과 경제요인 5.58점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나, 편

의요인 3.74점과 미식요인 4.37점으로 이에 대한 성향은 상

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건강 지향적 소비를 중요시

여기긴 하나 경제적 소비를 지향하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현재 트랜드인 가치를 더한 가성비적 소비

를 지향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건강경제군으로

명명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연구에서 건강이 이용성과 경제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의 연구와도 매

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Choi & Ra, 2013). 그룹 4

는 건강요인 5.62점과 미식 요인 5.56점이 높은 평균값을 나

타내었으나, 편의요인 3.68점과 경제요인 4.00점으로 낮은 평

균값을 나타내었다. 즉 그룹 4는 편의성이나 가격을 중요시

않은 채 건강한 식생활과 맛을 추구하는 미식가의 경향을 나

타내므로 건강미식군으로 명명하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나는

미식추구, 건강추구, 경제추구 요인 등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요인 선행연구에서 한국인은 건

강추구형(3.70), 경제추구형(3.32), 맛추구형(3.30), 편의추구

형(2.67) 순으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점수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맛추구형(3.71)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

강추구형(3.70), 경제추구형(3.37), 편의추구형(3.04) 순으로

조사되었고, 편의 요인에 대한 외국인들의 낮은 추구성 등은

본 연구와도 유사하게 나타난다(Yi et al. 2016). 이와 같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유형화는 인구학적특성과 소비자들의

가치와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맛과 질의

미식, 건강, 편의성, 경제적 요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일반적으로 건강과 웰빙 등에 중대

한 영향이 있으며 개인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일상생활 속에

서 사회문화적인 실천 소비 형태를 나타내며(Svensson &

Hallberg 2011), 중국인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성향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간편식품의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uckley et al.

2007).

<Table 3> Cluster analysis for dietary life-styles of Chinese consumers

Dietary life-style Factor Group 1 (N=87) Group2 (N=91) Group3 (N=54) Group 4 (N=68) F

Gourmet factor 4.56±.671)2)a 5.84±.62b 4.37±.89a 5.56±.61b 81.643***

Healthy factor 4.34±.68a 5.97±.62bc 5.88±.73b 6.21±.60c 138.035***

Convenient factor 4.11±.82b 5.17±.95c 3.74±.86ab 3.68±.99a 46.362***

Economic factor 4.50±.90b 5.70±.67c 5.58±1.10c 4.00±1.01a 61.371***

1)A 7-poin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7 (Strongly agree).
2)M±S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by Scheffe’s tes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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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연구자 Grunert et al.(2011)과 Noh et al.(2012)

의 연구에서 중국인들의 식생활이 서구로부터의 식생활 도

입과 라이프스타일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건강에 대

한 의식이 강화되고 특히 젊은이들과 도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중국인들의 식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된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특징이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나타나는 것과도 맥

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 그룹간의 인구학적 특징

각 그룹별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4>. 그룹 1

미식경제군은 남녀의 비율이 유사하고, 20대(48.3%)가 30대,

40대 이상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무관리직, 전문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달

수입은 100~200만원과 100만원 이하가 유사하게 조사되었

으며, 주거의 형태는 다른 세 그룹에 비하여 혼자 사는 비율

이 19.2%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5). 이 그룹은 대체적

으로 전문직과 20대의 비율이 높으며 식생활라이프스타일 모

든 요인에 대하여 타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를 나타내나, 특징으로는 미각 지향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 & Kim (2010)의 연구결과와,

중국의 싱글족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Kim & Joo 2016)

에서 젊은 싱글족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맛과 품질과 같은 미식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룹 2 두루관심군은 남성(48.4%)과 여성(51.6%)로 여성

이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가 42.9%로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기혼자가 87.9%

이었으며, 사무관리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른 그

룹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교육

수준은 대학 이상이(83.5%)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

람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 최소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고, 소득수준은 타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200~300만원이 27.5%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조사되

었다. 특히 500만원 이상도 이 그룹에서는 6.6%로 조사되었

다(p<0.001).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건

강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중국의 남성 소비자에 비해 여

성소비자들이, 고소득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다는 선행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낸다(Yoo

et al. 2008; Noh et al. 2012). Kim & Kim(2010)의 연구

에서도 식생활 고관심집단은 식생활에 매우 관심이 높아 건

강을 고려하며 경제적이고 안전성을 추구하며, 간편성과 미

각의 추구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두

루관심형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룹 3 건강경제군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53.7%로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상이 51.9%로 20,30대

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이 그룹도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

로 기혼자가 83.3%로 미혼 16.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사무관리직 35.2%, 기술기능직 22.2%, 전문직

11.1%, 판매-서비스직 11.1%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다른

그룹에 비해 자영업의 비율이 1.9%로 적었으나 주부의 비율

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64.9%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고, 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가 42.6%로 다른 그룹과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냈고(p<0.001),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없는 것

을 조사되었다. 가구의 구성원은 3명이 59.3%, 4명이 18.5%

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 분류에서 식생활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추구

하는 집단은 계획적인 식품구매를 하며 모르는 회사의 제품

은 선호하지 않는 보수적인 소비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Kim & Kim 2010).

그룹 4 건강미식군은 그룹 3과는 다르게 여성의 비율이

5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층은 30대가

3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40대 이상이 35.3%

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82.4%로 미혼자 17.6%보다 높았으

며, 사무 관리직이 52.9%로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이

80.9%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으며, 소득은 100~200만원이

42.6%로 높게 조사되었다. 주거 형태도 95.6%가 자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족구성원은 69.1%가 3명으

로 조사되었으며, 5명 이상도 11.8%로 높게 조사되었다. 구

성원 중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 4의 미식건강

지향성 특성 은 중국 중년여성들의 로하스성향과 더불어 건

강지향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내며(Sim & Kim 2012),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서도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Lee & Ahn 2015). 중국인들은 맛

을 추구하는 경향도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어(Kim et al. 2013), 건강을 추구

하는 이들의 미식 성향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 그룹별 식행동

중국인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식행동을 규

칙적인 식생활, 균형잡힌 식생활, 건강과 식생활 등으로 분

류하여 점수에 따라 그룹의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5>. 규

칙적인 식생활은 “하루세끼를 모두 먹는다”, “아침식사를 제

대로 한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 “여유 있게 천천

히 식사한다”, “과식을 하지 않는다” 등의 5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4 그룹의 평균 점수 차이가 유의적이었으며

그룹 4(5.77)의 점수가 가장 높아 규칙적인 식생활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룹2(5.66), 그룹 3(5.30), 그

룹 1(4.58)의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그룹

1 미식경제군의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규칙적인 식생활의

평균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과식 여부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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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p<0.001). 그

룹 2 두루 관심군의 경우 모든 항목을 점수가 높았으며, 특

히 과식하지 않는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룹 3

건강경제군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맞춰 3끼 식사를 섭취하

고 있기는 하나 과식하지 않거나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있

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룹 4 건강미식군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아침식사를 상대적으로 중하게 여기며, 식

사의 규칙성을 지키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다(p<0.001). 선

행의 연구들에서도 (Choe et al 2003; Hong et al. 2015)

규칙적인 식생활에 대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그룹1 미식경제군이 타 그룹에 비

해 20대의,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으로 보아 이와 같이

식사의 규칙성이 낮게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Choe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젊을수록 식습관이 나쁜 경향

이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식습관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균형 잡힌 식생활은 “곡류음식을 매끼 먹는다”, “채소 반

찬을 매끼 먹는다”, 기름을 넣어 조리한 음식을 매끼 먹는다”,

“우유 및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과일은 매일 먹는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를 매끼 먹는다”, “매끼니 골고루 식

<Table 4> Cluster differenc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nsumers  N(%)

Characteristics
Group 1

(N=87)

Group2

(N=91)

Group3

(N=54)

Group 4

(N=68)
χ

2

Gender
Male 45(51.7) 44(48.4) 29(53.7) 32(47.1) 0.734

Female 42(48.3) 47(51.6) 25(46.3) 36(52.9)

Age

2029 42(48.3) 24(26.4) 15(27.8) 19(27.9) 22.840**

30-39 25(28.7) 39(42.9) 11(20.4) 25(36.8)

<40 20(23.0) 28(30.8) 28(51.9) 24(35.3)

Marital status
Yes 52(59.8) 80(87.9) 45(83.3) 56(82.4) 23.432***

No 35(40.2) 11(12.1) 9(16.7) 12(17.6)

Occupation

Public official 5(5.7) 8(8.8) 2(3.7) 4(5.9)
42.186**

Management 23(26.4) 50(54.9) 19(35.2) 36(52.9)

Professional 16(18.4) 6(6.6) 6(11.1) 4(5.9)

Sales · Service 9(10.3) 4(4.4) 6(11.1) 3(4.4)

Technician 15(17.2) 11(12.1) 12(22.2) 12(17.6)

Self-employed 8(9.2) 8(8.8) 1(1.9) 7(10.3)

Student 9(10.3) 1(1.1) 5(9.3) 2(2.9)

Housewife 2(2.3) 3(3.3) 3(5.6) 0(0)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 1(1.1) 0(0) 0(0) 0(0) 24.248*

Middle/high school graduate 9(10.3) 2(2.2) 10(18.5) 6(8.8)

Attended or completed 2-year college 16(18.4) 13(14.3) 9(16.7) 7(10.3)

Attended or completed 4-year university 55(63.2) 56(61.5) 30(55.6) 47(69.1)

Attended or completed graduate school 6(6.9) 20(22.0) 5(9.3) 8(11.8)

Household 

income

<1,000 thousand won 31(35.6) 8(8.8) 23(42.6) 11(16.2)
43.071***

1,000-2,000,000won 3(39.1) 41(45.1) 18(33.3) 29(42.6)

2,000-3,000 18(20.7) 25(27.5) 9(16.7) 14(20.6)

3,000-4,000 4(4.6) 5(5.5) 3(5.6) 6(8.8)

4,000-5,000 0(0) 6(6.6) 1(1.9) 4(5.9)

<5,000 0(0) 6(6.6) 0(0) 4(5.9)

Number of 

family 

members

1 person 4(4.6) 2(2.2) 2(3.7) 0(0)
17.518

2 persons 14(16.1) 4(4.4) 5(9.3) 4(5.9)

3 persons 48(55.2) 66(72.5) 32(59.3) 47(69.1)

4 persons 12(13.8) 7(7.7) 10(18.5) 9(13.2)

5 persons 9(10.3) 12(13.2) 5(9.3) 8(11.8)

Residing

type

Your own home (living with parents) 71(81.6) 89(97.8) 49(90.7) 65(95.6) 25.805*

Living with relatives or siblings 0(0) 1(1.1) 0(0) 0(0)

Living with friend(s) 1(1.1) 0(0) 0(0) 1(1.5)

Boarding (homestay) or dorm 7(8.0) 0(0) 4(7.4) 1(1.5)

Living alone 8(9.2) 1(1.1) 1(1.9) 1(1.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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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결과 4 그

룹 간에 차이가 유의적이었으며, 그룹 2(5.67), 그룹4(5.64),

그룹 3(5.09), 그룹 1(4.50)의 순으로 평균값이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p<0.001). 그룹 1 미식경제군의 경우 다른 그룹

에 비해 평균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곡류, 육류, 채소

류 등의 매끼니 균형식 섭취가 다른 그룹에 비해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1). 그룹 2 두루관심군의 경우 평

균점이 다른 그룹과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조사한 모든

항목에서 균형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제품과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다른 그룹보다 놓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 수입이 높은 것에 비례한 것으

로 사료되며 소득이 식품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의 연구와도 일치된다(Lee & Park 2012).

그룹 3 건강경제군의 경우 그룹 1에 비해 균형잡힌 식생활

을 하고 있었고 특히 채소반찬을 매끼 섭취한다는 응답이

5.78로 다른 식품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

국의 주부들은 건강지향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신선한 채

소, 건강식품등을 이용하는 점수가 높게 조사된 선행의 연구

(Lee 2011; Lee & Ahn 2015)의 결과에서와 같이 40대 이

상 주부의 비율과 가족비율이 높은 그룹의 특성과 일치된다

고 할 수 있다. 그룹 4 건강미식군은 채소 반찬 섭취와 과일

섭취의 평균값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같은 결과는 기혼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많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Lee &

Na 2014). 그룹 4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유 및 유제품 섭취

와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등 동물성 단백질 및 칼슘 섭취는

그룹 2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항목은 “가공식품을 자주 먹지 않

는다”, “단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 “싱겁게 먹는 편이다”,

<Table 5> Cluster differences by dietary behaviors of Chinese consumers

Group 1

(N=87)

Group2

(N=91)

Group3

(N=54)

Group 4

(N=68)
F

Regularity in Meals

ave. 4.58±0.921)2)a 5.66±0.92bc 5.30±1.06b 5.77±0.99c 25.523***

I eat meals three times a day. 4.78±1.40a 5.88±1.15b 6.13±0.93b 6.00±1.13b 21.359***

I eat breakfast regularly. 4.75±1.13a 5.87±1.15b 5.46±1.86b 5.93±1.17b 13.4***

I keep a regular meal schedule. 4.6±1.30a 5.60±1.34b 5.24±1.42b 5.75±1.29b 12.151***

I eat meals with sufficient time. 4.51±1.21a 5.55±1.18b 4.91±1.60a 5.78±1.26b 15.916***

I avoid overeating. 4.31±1.24a 5.44±1.41b 4.76±1.35a 5.44±1.30b 14.133***

Balance of Meals

ave. 4.50±0.81a 5.67±0.79c 5.09±0.96b 5.64±0.86c 35.262***

I eat grains in every meal (example of grains: cooked 

rice, breads, noodles, potatoes, sweet potatoes etc.)
4.4±1.40a 5.71±1.04b 5.28±1.33b 5.78±1.14b 22.170***

I eat vegetables in every meal. 4.56±1.3a 5.68±1.04b 5.78±1.11bc 6.25±0.93c 32.711***

I eat fat foods in every meal. 4.67±1.11a 5.64±0.97b 4.87±1.53a 5.54±1.33b 12.708***

I drink milk/dairy products everyday. 4.25±1.30a 5.57±1.20c 4.56±1.77ab 5.22±1.53bc 14.862***

I eat fruits everyday. 4.71±1.17a 5.75±1.19b 5.13±1.46a 5.84±1.19b 14.816***

I eat meats/fish/eggs/legumes in every meal. 4.6±1.12a 5.75±1.22b 5.17±1.59ab 5.34±1.33b 11.886***

I eat a variety of foods (including all grains, meats, and 

vegetables) in every meal.
4.34±1.11a 5.63±1.08c 4.91±1.45b 5.56±1.17c 21.494***

Health Concern

ave. 4.09±0.52a 5.28±0.85c 4.58±0.67b 4.88±0.73b 36.575***

I rarely eat processed foods. 4.2±1.06b 5.1±1.51c 3.37±1.29a 3.94±1.60ab 19.947***

I rarely eat sweets. 4.17±1.20a 5.12±1.27b 4.56±1.66ab 4.68±1.48ab 7.088***

I follow a low sodium diet. 4.07±1.07a 5.16±1.40b 4.67±1.45ab 4.75±1.36b 10.374***

I rarely eat animal fat (including Samgyeopsal

(pork belly meat) and Galbi (marinated beef short ribs)).
4.0±1.17a 5.15±1.37b 4.33±1.36a 4.56±1.44ab 11.614***

I rarely eat out. 4.13±0.97a 4.90±1.39b 4.41±1.66ab 4.15±1.40a 6.176***

I try to avoid over and/or frequent drinking. 4.79±1.51a 5.69±1.10b 6.36±0.94c 6.01±1.09bc 22.492***

I exercise more than 1 hour everyday. 4.01±1.19a 5.52±1.45b 4.06±1.58a 5.38±1.32b 26.867***

I apply nutritional knowledge to life. 4.17±1.14a 5.60±1.21c 4.91±1.32b 5.65±1.14c 27.812***

1) A 7-point Scores of dietary behaviors
2) Mean±SD

*p<0.05, **p<0.01, ***p<0.001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by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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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지방을 자주 먹지 않는다”,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

다”, “과음 및 작은 음주를 피한다”, “운동을 매일 한다”, “영

양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한다” 등 8개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

평균점수는 그룹 2(5.28), 그룹4(4.88), 그룹 3(4.58), 그룹

1(4.09)의 순으로 평균값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그룹 1 미식경제군의 경우 규칙적 식생활, 균형잡힌 식생활

과 동일하게 평균값이 가장 낮았고, 특히 동물성 지방 식품

의 섭취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운

동 역시 다른 그룹에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룹 2 두루 관심군의 경우 평균값이 다른 그룹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특히 가공 식품, 단음식, 짠음식, 동

물성 지방 섭취, 과음을 자제하고, 외식을 줄이는 식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며, 운동 매

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함으로서 다른 그룹에 비해 건강한 식

생활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분류연구에서도 미각추구형과 건강추구형은 가공식품 기호

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금 불편하더

라도 건강에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Lee & Na). 그룹 3 건강경제군의 경우 음주의 빈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p<0.001), 가공식품의 섭

취가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그룹 4

건강미식군의 경우 다른 그룹보다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직

접 활용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과음을 자제하고, 싱겁게 먹

는다고 응답하였다. Park(2011) 의 연구에서도 식습관과 영

양에 대한 고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라

이프스타일 분류에서 건강과 식태도 및 식 행동 사이에 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owman 2004). 즉 식

생활과 건강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태도가 좋으며

건강을 유의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의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요인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을 구분함으로써 중국소비자들의 식행동

의 차별성을 소비자 집단에 따라 세분화 하여 분석하고, 향

후 타겟 소비자의 식품과 음식에 대한 속성과 특성 요구를

수용하는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음식의 맛과 질

을 중요시여기는 미식요인(Gourmet factor), 건강요인

(Healthy factor), 편의요인(Convenience factor), 경제요인

(Economic factor) 등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식생활라이

프스타일 요인점수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4개 그룹은 차별화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으로 특징지

을 수 있으며, 그룹 1 미식경제군은 20대의 젊은이들의 구성

비율이 높고 자취의 비율이 높으며, 외식횟수가 높으며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들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미식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민감

한 반면 건강요인과 편의요인에의 민감도가 낮았으며, 식행

동에서도 규칙적이며 균형잡힌 식생활에 대한 실천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음식과 식품에 대하여 품질에

있어서 맛을 추구하지만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생활의

실천은 낮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룹 2 두루관심군은

30대 구성 비율이 높았고 고학력층과 고소득층이 다른 그룹

에 비해 높았다.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요인 전반에 대한 추

구성향이 타 그룹들에 비해 높아, 다양하고 새로운 음식, 외

식과 삶에 대한 즐거움을 즐기는 미식을 추구하고, 건강과

관련되는 웰빙 식재료와 식품에 대한 추구도 높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요인인 쿠폰 활용, 가성비 등을 따지고 상대적으로

편의 식품을 적게 소비하며, 식행동 및 식습관에서도 다른

그룹보다 규칙적이며, 특히 유제품과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가 높고, 균형 잡힌 건강식을 섭취하는 식생활 고관심의 스

마트 컨슈머의 성향을 보인다. 그룹 3 건강경제군은 40대 이

상의 남성비율과 주부의 구성 비율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다

른 그룹에 비해 낮은, 가족형의 소비자군을 구성한다. 즉 식

생활라이프스타일에서도 건강식품, 자연식재료 등에 건강성

을 추구하고 식품구매에 있어서 경제적인 가성비를 추구하

는 성향을 보이나 식행동 및 식습관 분석 결과 가공식품의

섭취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룹 4는 30대 이상,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

학 이상의 교육수준도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다. 이들은 가

격과 편의성보다는 건강과 맛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중국의

중년여성들의 로하스 지향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영양지

식을 실생활에 직접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인의 식생활은 최근 10년 사이 전통적인 농수산물의

소비에서 간편식이나, 서구식 식사 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도시거주민 등을 중심으로 웰빙과 건강, 식생활에 대한 관심

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식과 웰빙, 가성비와 간편식 등을 추

구하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유럽

등에서도 보편적인 식행동 등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중국인

들은 높아진 소득과 더불어 건강과 미식 등을 지향하는 다

양한 식생활 행동패턴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유형별 집단으로 구별

되며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었고, 이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에 따라 식행동 및 식습관은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들이 유지하는 식생활은 그들이 유지하는 식생활에 대

한 태도, 행동, 의견에 따라 차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생활관련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들의 삶의 가치와 의식이

반영되는 것이며,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이 식생활에 반영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집

단은 세분화된 소비자 집단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세분화된

집단별로 구매행동의 차이를 보이거나, 선호하는 상품의 유

형과 특성에 차이를 보이며,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도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소비자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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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식품이나 음식 상품의 개발에서 식품과 식생활

에 관련된 미식적, 건강적, 편의적, 경제적인 요소가 주요한

차별점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인들은 과거와 다르게 식품의

건강성과 미식성 등을 고려하고 있고,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과 인구학적인 특성, 식행동 등으로 세분화된 타겟 소비

자들의 수용성과 욕구를 고려한 본 연구의 결과가 상품개발

마케팅 활동자료로써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적인 분류를 고려하지

않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조

사대상자에 대한 연구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민족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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